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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탄절

성탄설화는 마태오와 루가복음에 있을 뿐인데 그 자료들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역사상의 인간들이 예 

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루가는 그 어린이가 짐승들이 

우거하는 외양간에서 나서 말구유 위에 누웠다는 것이成 마태는 그가 

탄생했다는 소문을 들은 헤로데가 탄생했다는 지역의 어린이들을 모두 

학살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성탄설화를 전하지 않고 있으나 그것 

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의 두 복음서와 상통하는데 “그가 자기 땅에 오 

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가 그것이다.

왜 예수는 말구유에 나셔야 했나? 예수의 나심은 무자비한 칼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는 것인가? 마태오는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고，루가는 “헤로데가 매우 불안해 했기 때문” 

이라고 한다. 요한은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니 어두움이 빛을 감당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는 탄생했다. 비록 인간들이 사람이 있을 곳을 다 

독점하고 또 그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질적인 것들을 배척했어 

도 그는 탄생했다. 그런데 그가 탄생한 곳은 말구유며 그의 탄생을 

헤로데의 칼이 맞이했다. 그런데 이것은 2천년전의 우발적인 전설인 

가 아니면 오늘도 계속되는 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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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 7년 독일전범자 재판장에 한 증인이 출정했 

는데 그는 폴란드 비르나에 있는 유태인 공동묘지에 피신해서 살아남 

은 유태인이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지대의 유태인은 모두 학살 

당하고 오직 그 묘지에 숨은 자들만이 살아 남았다. 그런데 이 무덤 

사이에 피신하고 있는 동안 한 여인이 〇 }들을 해산했다. 그때 80세가 

된 무덤지기 노인의 도움으로 순산했는데 그 어린것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노인은 “크신 이여, 마침내 당신은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메시아 외에 누가 또 무덤 속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기도를 올렸다. 메시아 외에 또 누가 무덤 속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절규와 같은 기도는 현 역사의 한 성탄절 

의 기도이다.

이 기도는 세상에 머무를 곳 없어 무덤으로 쫓겨난 바로 거기에 

성탄이 있음을 말한다. 그것은 이 세상은 절대로 메시아를 자기들의 

처소로 영접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 기도는 참 생명은 바로 죽음의 사선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기도는 참 생명은 무덤 (죽음)을 뚫고만 탄생한다는 확신이다.

이 무덤 속의 기도는 바로 2천년 전 그 성탄절의 현재화가 아닐 

까? 이것은 그'어린것을 낳은 그 엄 마의 젖을 대신한 기대 아닌가? 그런 

데 이 어린이는 먹을 것이 없었다. 사흘동안 말라붙다시피 한 그 엄마 

의 젖을 빨던 어린이는 기진했다. 그 어린것을 가슴에 품은 그 엄마는 

속절없이 눈물만 홀렸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그 흐르는 엄마의 눈물을 

빨아먹더라는 증언이다. 이 어린이는 비통과 고난과 슬픔이 액체가 되 

어 흐르는 눈물을 빨아먹은 것이다. 그는 그 비통함과 고난의 슬픔을 

제 몸에 흡수한 것이다. 여기 메시아의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누가 아기를 무덤으로 내 쫓았나? 누가 저에게서 먹을 

권리를 뺏었나? 증오의 화신이 된 권력이 그랬다. 권력이 !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의 축소판 아닌가? 진리가 양심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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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는가? 그런 것을 그대로 나타내면 그대로 밟아 

죽이려는 현실이 아닌가? 오늘의 엄마들은 자식들의 정당한 권리를 수 

호하며 정당한 것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진리와 정의의 

대부분이 짓밟히지 않고 살아 남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 

가?

성탄은 칼(권력)과 독점력이 도사린 바로 그런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오늘 우리는 그같은 현실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지금 예수는 그 어디엔가 탄생했을 것이다.

그는 말구유에 놓였다. 그럼 오늘의 말구유는 어디 있는가? 오 

늘의 무덤 있는 곳은 어딘가? 교회당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기득 

권을 주장하는 자들로 꽉 차 있다. 성탄축제의 장은 아닐 것이다. 거 

기에는 삶의 즐거움을 확산하는 홍겨움으로 점령되어 있다. 고요하고 

단아한 가정들의 성탄나무 밑인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안정과 기득 

권이 배수진을 치고 있다. 우글거리는 저 민중 속에 있는 것인가? 아 

니다. 초상집보다 잔치집에 마음이 쏠리고，슬픔보다 즐거움을 찾고， 

고통이 싫어 악에 타협하고 편승하여 모든 것을 적당히 넘기려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수난을 숙명처럼 지니고 난 어린이가 누울 자리는 없 

다. 아니다. 오늘의 그 어린이도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난 자들의 품에 

있을 것이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맘과 행동에 속박을 받은 채 여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속에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 눈물을 음식 

으로 하는 그런 이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 어린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2천년 전의 헤로데의 칼 

은 아직도 모두 꼽힌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이를 찾는 일은 

시급하다. 그러나 그를 찾아 그의 편에 선다는 일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 까닭은 그 어린이는 이미 십자가를 지니고 났기 때문이다.

오늘의 말구유는 어디 있나? 헤로데의 칼이 그것을 찾기 전에 

급히 ^■자.
(1973. 4 . 『세 계 와  선교』)


